
이렇게 쳐 박힌 상태로 홍대 앞에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왜 그대로일까?

사진은 두어 달쯤 전부터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위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다. 문제는 위 트럭과 아래 승용차...

홍대 앞에 저런 흉물스러운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대로 방치하고,

관계기관 (일방통행로(도로변)이면서 + 구청의 주차장이면서 + 예술문화공간의 담벼락인) 의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이 홍대를 찾는 수많은 이들에게 괜히 미안해 진다.

 

 위 트럭은 전에도 약 1년 이상 저렇게 차를 세워 두었다. 아니 방치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같은 구역 

내 다른 위치에 저렇게 바퀴가 꺾여 쳐 박혀 있었다. 수개월동안 한번도 뺀적없는 그대로 벽쪽으로 쳐박혀 있었



다. 3년 전쯤 저 트럭을 처음보고는 몇 개월이 지나도 빼지 않길래 누가 그냥 버리고 간 것 인줄 알았다. 그래

서 나중에 순찰하는 분들이 보고서 치워주겠지 라고 생각했다. 허나 계속 그 자리 차안을 가끔 보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래도 주차권은 용케도 끊어 넣는지 차곡차곡 지난주차권들은 쌓여있었다. '이런 무심한 주인을 봤

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함부로 남의 일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생각하여 벽에 쳐박혀 방치되어

있는 험한 꼴을 그냥 지나친게 3년이 넘는 것 같다. 지금은 창문도 없어서 주차권을 확인할 수 조차없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온전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래 더 오래된 차가 있다. 이 길을 지나치면서 벌써 5년이나 본 노점(?)상 차량이다. 엄연히 주차구역을 상업

적인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어있겠지만 저 위치에 저렇게 방치해두고 상업의 창고로 사용한지 5년이 넘었다. 처

음엔 그저 돈 없는, 펼 곳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 여겨 동정심에 못본척 지나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해가 몇 

번을 바뀌어도 오히려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여 직원까지 두며 여럿이 그 자리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밤새

도록 장사를 한다. 차를 몰고 옆을 지나갈 때면 언덕이라 사람들을 호객하느라 사람들이 옆은 안보고 머뭇거리고 

서있는 통에 굉장히 위험하다. 게다가 요즘은 몇 개월 전 공사한 놀이터 울타리 곳곳에 옷과 물품들을 위험하게 

걸어두어 공공기물까지 멋대로인 채이다.

 홍대앞 놀이터에는 프리마켓이라 하여 구청(?)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휴일 낮시간의 장터로 수입이 없는 몇몇 

학교의 학생들이 대기와 심사를 거쳐 허락을 맡고 각자 자기의 공예품등 갖가지들을 놓고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다. 허가 내기도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헌데 지금 저 위치는 프리마켓이 아니다! 그냥 길거리에 불법으

로 물건을 갖고 나와 판매하는 좀 잘못된 일 같다. 날로 확장하여 몇 개월 전 설치한 보호 울타리와 공원 가의 

기물들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위 트럭처럼 주차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차구역 사용자가 없을 때 잠시 약 3시간정도 사용할 수 있는 "

방문주차증"이라는 임시 주차(?) 제도를 이상하게 방치함으로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 동네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서울・경기등 다른 지역이라면 벌써 이기적인 이들에 의하거나 동네

를 걱정하는 이들에 의해 없어졌을 일인 것 같다. 난 저들이 주차를 하든 말던 장사를 하던 말던 관심없다. 그

냥 좀 깨끗하게 동네를 지켜주었으면 개인의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홍대앞 이쁜 거리를 저렇게 지저분하게 

망쳐지고 싶지 않을 뿐이다.


